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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파산 땐 국내 산업기반 ‘흔들’... 정부, 광물자원공사

살린다”(1.9, 서울경제 인터넷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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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정부가 광물자원공사의 파산을 배제한 회생안을 4월 발표 예정,

정부가 광물공사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

◦ 광물공사는 '18.5월 만기채권 차환발행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

□ 향후 5년간 만기도래 채권이 4조 5,307억원으로 정부의 추가 출자

없이는 근본적 경영개선이 불가능

◦ 광물공사법 개정을 통해 2조에 묶인 출자 상한을 늘릴 가능성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□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향은 정해진 바 없으며, 기사

내용은 사실과 다름

ㅇ 정부는 해외재원개발 혁신 TF 를 구성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의

부실 원인과 책임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

한편, 사업별 경제성 검토를 토대로 철저한 구조조정 방안을

마련할 계획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윤정원 팀 장 (044-203-51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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